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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현궁（玄宮） 조성방법
김 상 협 *
　조선왕릉의 석실현궁은 조선초기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의 고제연구를 통해 세
종대에 정리되어『오례의』가 편찬된다. 그 후 세조의 유명으로 석실현궁이 아닌 회
격현궁으로 조성된다.
　석실현궁의 석재는 단릉과 쌍릉, 합장릉이 각각 다른 부재를 사용하여 축조되었
다. 단릉과 쌍릉의 경우 광중에 방석과 북우석, 개석, 가치개석, 문입석, 문역석, 문
비석, 문의석 등이 놓였다. 
　합장릉에서는 단릉의 부재 외에 칸막이벽 역할을 하는 격석（隔石）이 놓이게 된
다. 격석은 중앙에는 창혈（窓穴）이 양쪽으로 뚫려있으며, 석실 중앙에 남북으로 길
게 놓인다. 격석 북측에는 북우석이 설치되며 격석과 접하는 곳에 주먹장 맞춤으로 
결구된다. 북우석과 양방석이 접하는 곳에 반턱맞춤으로 빠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결구된다.
　이처럼 단릉과 쌍릉의 경우 개석을 중심으로 현궁이 조성된 것이며,『오례의』가 
편찬된 시점에서의 합장릉에서는 격석을 중심으로 동·서실이 나누어지는 현궁조성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궁이 조성되는 바닥에는 잡석과 흙을 이겨 잡석다짐을 하는 단릉과 쌍릉의 경
우인 반면 합장릉에서는 탄말가루와 삼물, 동망 등 더욱 견고히 하여 현궁이 조성
되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의 고제연구를 통해 세종대에 이르러 발전시킨 석실현
궁 조성방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석실 축조방법은『세종실록오례의』와『국조속오례의』등에 기록되어있으
며, 이후 세조의 광릉을 시작으로 왕릉에 석실은 없어지고 회격현궁으로 나타난다. 
회격현궁은 주자가 제시한『가례（家禮）』에 등장하며 조선초기 유교적 이념 확립과 
아울러 널리 보급되었다.
　회격현궁은 먼저 광을 판 다음 숯가루를 광 밑에 피우고 삼물로 바닥을 다진다. 
이후 방회를 설치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석실현궁 외벽을 
축조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개념은 동일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구희릉
의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 건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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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선왕릉의 현궁1）　조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세종실록오례의』, 『국
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 『국조상례보편』의 산릉제도（山陵制度） 기사를 통해 고찰한 것이다.2）
　조선은 건국한 직후 고려 말의 혼란을 불식하고 새로운 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서 주자의 『주자가례』를 비롯한 유교윤리의 실행과 보급 등의 의례 정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
비는 조선 초기 태조 4 년 종묘와 사직을 한양에 건설하고 치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제례는 
예치주의를 표방한 국가통치의 중요한 이념으로 간주되어 중시되었으며 건국이후부터 세종대까지의 
예제 연구를 통해 『세종실록오례의』에서 일차적인 정리가 되었다. 이후 성종대까지의 역사적 경험
을 거쳐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고, 조선중기 이후 『국조속오례의』가 보완되어 편찬되었다. 이후 
『국조상례보편』등이 완성되어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궁궐을 비롯한 종묘, 문묘, 각 지방의 향교, 
서원 등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유교건축은 그 동안 많은 건축적 연구 성과가 있어 왔으나 조선 왕
릉건축은 많은 유구가 남아있고 그 변화가 보수적이고 전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특성
이 가장 잘 반영되는 유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왕릉의 현궁구조를 고찰함으로서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고분과 삼국·고려
시대의 왕릉을 거쳐 발전된 조선초기 왕릉 석실현궁과 회격현궁의 묘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발굴이나 조사 및 정밀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선왕릉을 문헌자료를 통한 고찰과 2008년 발
굴조사한 중종의 장경왕후 초장지인 구희릉（舊禧陵）를 중심으로 현궁의 구조와 형태 등의 조성방
법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복원과 발굴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방법
　조선시대 왕릉은 총44기가 있으며 비교적 유구가 잘 남아있으나 그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또
한 조선 500년사를 모두 나열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또한 조선왕릉은 현궁에 대한 발굴조사와 정밀
실측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료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조선의 왕과 왕비가 훙어하여 임시기구인 삼도감이 설치되어 국장의 모든 의례를 주관하게 
되는데 이를 재위 왕과 신하들이 함께 풍수와 택지, 택일, 시일에 이르는 각종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되고 이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하였다. 또한 행사를 마친 후에 일의 시말을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긴 『국장도감의궤』, 『빈전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 등의 문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문헌기록은 
조선왕릉 현궁을 이해하는 일차적인 문헌자료라 하겠다. 따라서 고려말에서 조선초기로 변화하는 
	 1） 현궁（玄宮）은 임금의 관（棺）을 묻던 광중（壙中）을 의미하며 조선초기에는 석실현궁, 세조부터 회격현궁으
로 조성되었다. 특히 회격현궁은 석회, 본토, 세사를 배합하여 삼물（三物）로써 현궁을 조성하였으며, 본 논고
에서는 석재를 사용한 현궁을 석실현궁, 삼물을 사용한 현궁을 회격현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2） 山陵制度에 관한 기사는 <世宗實錄 2年（1420年 1月 3日）, 世宗實錄 2年（1420年 9月16日）, 世宗實錄 4年（1420
年 9月 6日）, 世宗實錄27年（1445年 4月 4日）, 世宗實錄28年（1446年 7月19日）, 世宗實錄五禮儀 治葬, 國朝續五
禮儀 卷之七 凶禮> 등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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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현궁과 세조이후 조성된 회격현궁구조를 문헌을 통해 현궁유구의 형태와 조성방식을 살펴봄으
로써 조선왕릉의 현궁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2 . 조선초기 왕릉 석실현궁 구조
2.1　고려말 석실제도 운용
　조선초기 왕릉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의 
왕릉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선 초기 왕릉제도는 고려 마지막 
왕릉인 공민왕릉을 그대로 답습하여 축조되었다.
　이에 고려 왕릉의 묘역 구조에 대해서 일제시대에 조사를 
담당하였다. 今西龍의 보고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능역은 폭 10간（間）3） 내외, 길이 20간（間） 내외의 장
방형대지위에 계획되어 좌·우·뒤쪽의 셋 방향에 석장
（石墻）을 두른 듯하며, 그 구획 내에 사단（四壇）을 두
고 각단의 앞에 석벽을 세워 흙 밀림을 막고 돌계단을 
연결하였다. 제일 윗 단, 즉 가장 안쪽에 능이 있다. 능
의 높이는 10척 내지 15척, 지름 20척 내지 30척, 봉토
의 모양은 반구형인 듯하다. 분구의 주변에는 돌병풍을 
두르고 주위에 돌난간을 두른다. 그 주위에 석수（石獸）
가 배치되고 정면에는 장방형 상석이 배치되며, 좌우에 
망주석（望柱石）을 세운다. 2 단에는 정면에 장명등이 
배치되고 좌우에 문인석을 마주 세운다. 3 단에는 좌우
에 무인석을 마주 세운다. 4 단에는 정자각이 있다....정
자각 좌측에는 능비（陵碑）가 있다.” 4）　
　봉분은 호석을 두른 원형이 기본이나 공민왕의 현릉의 경
우 왕비인 노국대장공주의 정릉과 맞붙여 놓는 쌍릉형식도 
있다. 내부구조는 반지하 또는 지하에 석실현궁을 마련하는
데,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여 2 - 3 단 쌓아 방형이 되게 하고 
천장은 평천장 구조로 석실현궁 전체가 네모난 형태를 이룬
다. 석실현궁 규모는 보통 한 변이 3 m, 높이 2.5m 내외의 
	 3） 능역은 대개 동서 18m, 남북 36m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계산하면 1 간（間）은 약 1.8m 정도가 된
다. 
	 4） 今西龍, 「高麗諸陵墓調査報告」, 『朝鮮古蹟査報告大正五年度』, 朝鮮總督府, p279. （재인용）
도면 1 . 고려 공민왕 현릉 층계（추정도）
사진 1 . 석릉 석실 입구판석 제거 후 전경
사진 2 . 석릉 석실 입구에서 내부 전경
사진 3 . 거창 둔마리 고분 석실입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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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석실이며, 돌의 표면에 회（灰）를 바르고 벽화를 그렸는
데, 천장에는 성신도, 네 벽에는 사신도와 십이지신상, 꽃, 
대나무, 소나무, 인물 등을 그렸다. 또 현실 바닥에는 전을 
깔았고, 중앙에 관대를 만들었으며 남측에는 입구를 터놓았
으나 판석으로 막혀있으며 연도는 없다.5） 고려 왕릉의 구조
는 통일신라 석실분을 대체로 계승하였으나, 구체적인 개개
의 구조형식에 있어서는 신라의 양식이 소멸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왕릉 이외의 조사된 고려벽화묘의 입지는 왕릉급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묘역의 
규모 및 장식은 많이 간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민왕（恭愍王, 1330～1374）의 현릉（玄陵）
은 고려 말의 석실구조로 그 보다 앞선 시기의 제21대 희종（熙宗, 1181～1237년）의 석릉（碩陵）6）
　에서는 공민왕릉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석릉의 석실구조는 광（壙）을 파고 지하에 설치되
었으며 방형의 형태로 내부 네 벽면에 할석을 쌓아 올렸다. 석실 남측 양 가에는 문입석을 놓고 그 
앞을 한 장의 판석으로 입구를 막아 세웠다. 석실 중앙에는 관대가 설치되며 내부에는 벽화를 그리
지 않았으며, 넓은 판석으로 천장을 얹은 평천장구조 위에 봉토로 봉분을 조성하였다. 또한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의 석실구조를 보면 먼저 광（壙）을 판 후, 여러 장의 판석으로 3 면에 벽을 두르
고 회칠을 하였으며, 그 안에 흑·녹·갈색으로 인물을 그린 벽화가 있다. 이 벽화고분은 합장릉으
로 동실 동측 벽에는 선녀 6 명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북측 벽에 글자가 희미하게 나타나 있다. 
서실 서쪽 벽에는 여자 2 명, 남자 1 명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형상으로 보
아 악기를 연주하는 그림으로 움직임이 자유롭고 생기가 있다. 또한 석실은 남북으로 긴 방형의 형
태를 하고 있으며 동실과 서실로 나누어지는 중간에 판석을 세워 공간을 분화하였으며, 이 판석 중
간에 사각의 구멍을 끓어 부장품으로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석실 남측에는 한 장의 판석으로 
입구를 막아 세웠으며 석실 3 면 판석 외부에는 잡석으로 지면까지 쌓아 올라갔다. 천장은 평천장으
	 5） 김원룡, 안휘준, 『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p257～260.
	 6） 석릉（碩陵）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良道面） 길정리（吉亭里）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 제21대 희종（熙
宗）의 능이, 사적 제369호로 지정되어있다.
사진 4 . 거창 둔마리 고분 동석실 내부 전경
도면 2 . 석릉석실내부 평•입단면도
 <참조:국립문화재연구소,「강화석릉」,
인천광역시 강화도, 2003.>
도면 3 . 동봉이석실 내부 평면도•입단면도
<참조:문회재관리국, 「거창 둔마리벽화고분 및 회곽묘 발굴조사」,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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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러 장의 판석을 얹어 상부에 봉토를 덮었다.
　이에 조선왕릉의 현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단릉, 쌍릉과 다른 하나는 합장릉
의 현궁이다. 단릉의 경우 하나의 봉분에 하나의 현궁이 축조되고 쌍릉은 두 개의 봉분에 각각 하
나의 현궁이 설치되어 기본적으로 단릉의 현궁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합장릉의 경우 하나의 봉분
에 두 개의 석실이 들어가는 현궁으로 동실과 서실로 공간이 분화되어 있다. 
2.2　조선초기 석실현궁제도
（1）단릉과 쌍릉
　조선은 건국직후부터 고려 말의 정치적, 문화적 혼란을 불식하고 
새로운 집권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국가 의례정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조성된 제 1 대 신의고황후의 
제릉（齊陵）은 고려와 조선의 전환점이 되는 왕릉으로 현재 북한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초기 왕릉인 제 2 대 정안왕후의 후릉（厚
陵）의 경우 『세종실록』에는 석실의 너비와 길이, 높이 등 석실구조
재 대부분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기록에는 
석실 길이 11척, 높이 7 척, 너비 8 척의 크기로 조성된다.방석은 석실 
양 벽면에 위치하는 부재로 북우석과 문입석을 지지하여 설치된다.
　후릉과 헌릉은 단릉과 쌍릉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부재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양방석은 두께와 높이는 같으나 그 수가 4 개에
서 2 개로 줄었으며, 길이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릉을 조성할 
때는 방석 4 개가 길이로 2 개씩 연결되어 축조되는 반면 헌릉의 기
록에는 방석부재가 전석으로 양쪽에 하나씩 위치하게 된다. 또한 석
실 천정에 위치한 개석은 두 부재로 전면 부재와 후면 부재로 나누어
지며 석실부재 중 가장 크다. 먼저 석실 후면에 놓이는 개석 밑면에
는 턱을 두어 북우석과 양방석 위에 설치한다. 이는 석실 안으로 북
표 1 . 후릉 석실부재<세종실록（ 2 년, 1420년 1 월 3 일）>
단릉
석실부재
후릉（厚陵：정종의 정안왕후）
개수 너비 길이 두께 높이
석실 1 八尺 十一尺 七尺
방석 4 五尺七寸 二尺五寸 八尺
개석 2 八尺 十四尺 三尺
가치개석 1 五尺 十尺五寸
中厚二尺
四邊厚一尺
북우석 1 十一尺 二尺五寸 八尺
입석 2 三尺五寸 三尺 八尺
문역석 1 三尺 七尺 二尺
문비석 2 三尺五寸 一尺 七尺
문의석 1 七尺 二尺 七尺
표 2 . 헌릉 석실부재<세종실록（ 2 년, 1420년 9 월16일）>
쌍릉
석실부재
헌릉（獻陵:태종의 원경왕후）
개수 너비 길이 두께 높이
석실 1 八尺 十一尺 七尺
방석 2 十一尺五寸 二尺五寸 八尺
개석 2 八尺 十四尺 三尺
가치개석 1 五尺 十尺五寸
中厚二尺　
四邊厚一尺
북우석 1 十一尺 二尺五寸 八尺
입석 2 三尺五寸 三尺 八尺
문역석 1 三尺 七尺 二尺
문비석 2 三尺五寸 一尺 七尺
문의석 1 七尺 二尺 七尺
그림 1. 후릉 단릉 석실현궁
그림 2. 헌릉 쌍릉 석실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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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이 밀려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석실 전면에 놓이는 개석 또한 북우석을 지지하게 된다. 이
러한 개석은 석실현궁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재이다. 또한 전면 
개석은 석실의 재궁이 안치된 후 문비석으로 이를 막고 석실의 문을 막게 되는데 문비석이 석실 안
으로 밀리는 것을 이 전면 개석이 방지하게 된다.7） 이러한 석실현궁의 구조는 국가의례가 정립되어 
『오례의（五禮儀）』가 편찬된 세종대 까지 유지되고 보완되어 더욱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변
화되었다.
（2）합장릉
　조선전기 국가의례정립은 
세종대에 학술기관을 중심으
로 심도 있는 고제연구（古
制硏究）가 진행되었다. 이
에 『세종실록오례의』를 편
찬하게 되었으며, 성종대에
는 『국조오례의』가 편찬 되
는 등 왕 릉 묘 제 와 제 도 를 
완고히 하였다. 이러한 『오
례의』의 석실현궁은 합장릉
으로 동·서실로 구분되며 
개 석 과 북 우 석 , 양 방 석 등 
단릉과 비슷하나 두 개의 석
실을 축조되어야 하기 때문
에 칸막이 벽인 격석을 설치
하였다.
　격석 가운데 중앙에는 창
혈이 양쪽으로 뚫려 있어 명
기와 부장품을 놓고 황장판
	 7） 김상협, 「조선전기 왕릉 석실 축조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5 n.7, 2009, p179.
표 3 . 세종실록오례의 석실부재
합장릉 석실
부재
世宗實錄 五禮儀
개수 너비 길이 두께 높이
동망 五尺七寸 十尺二寸
박석 적당히 三尺九寸 一尺五寸
격석 
아래 박석
적당히 四尺四寸 一尺五寸
방석 2 十二尺五寸 二尺五寸 五尺五寸
개석 2 十尺 十四尺五寸 三尺
가치개석 1 五尺 十四尺五寸 中厚一尺五寸
兩邊厚三寸
북우석 2 十尺 二尺五寸 五尺五寸
문역석 2 三尺 七尺五寸 二尺
문비석 4 三尺二寸五分 二尺 六尺三寸
문의석 2 六尺五寸 二尺 五尺
격석 1 十四尺 四尺 五尺五寸
대인정 24 廣二寸七分
廣四寸九分
腰長一尺二寸一分
頭長三寸
厚二寸二分
중인정 12 廣二寸一分
廣四寸八分
腰長一尺四寸
頭長二寸二分
厚二寸
석체 2 三尺九寸 八尺七寸 一尺八寸
협석 五寸 적당히 一尺五寸
황장판 2 三尺九寸 八尺七寸 四寸
편방-面石 1 二尺二寸 四寸 一尺二寸
편방-隅石 2 一尺六寸 四寸 一尺二寸
편방-蓋石 1 一尺六寸 三尺 四寸
그림 5. 후릉 개석과 가치개석그림 3. 후릉 방석 그림 6. 헌릉 개석과 가치개석그림 4. 헌릉 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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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를 막아 장식하였고 창혈에 다 못 넣으면 편방에 넣었다. 또한 대인정과 중인정은 북우석과 
격석, 방석, 개석 등에 부재와 부재가 상접하는 곳에 대인정과 중인정을 사용하였다. 또 두 개의 석
실을 덮고 있는 개석은 동·서실에 각각 한 개씩 설치되고 남측 밑면에는 문비석이 들어갈 수 있도
록 치석되어 있다. 북우석은 동실과 서실, 북측을 면하여 두 곳에 사용하는데 서실 북우석과 서쪽 
방석（傍石）이 직교하는 곳에 반턱맞춤으로 깊이 5 촌, 너비 1 척으로 하여 방석 북쪽 끝이 북우석
에 들어가게 한다. 또 동실은 북우석의 동쪽 끝에 서실과 같은 반턱맞춤으로 방석과 결구되며, 북
우석이 연이어 놓인 상접하는 부분 중앙에 좌우를 비스듬히 파서 격석의 북쪽 끝이 들어가도록 하
였는데 그 형태가 목구조의 주먹장맞춤과 같이 파서 격석이 들어가 빠지지 않도록 결구한다.8） 북우
석과 양방석의 맞춤도 중요하지만 격석은 그 중요도가 제일 높으며 측면의 압력으로부터 격석이 북
우석과 이격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석실 안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재이다.
2.3　조선초기 석실현궁 조성방법
　왕릉의 택지가 상택 되면 광을 파기 시작한다. 광을 
팔 때는 짚을 엮어 만든 가설물을 설치하는데, 이를 
능상각 혹은 원상각（園上閣）, 일명 옹가（瓮家）라 한
다. 능상각은 능상의 광중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광중 상부를 빙 둘러 막은 후 왕릉축조공사를 한다. 
능상각의 기둥은 18개로 소나무를 사용하였으며 남측
에 입구를 만들어 출입하도록 하였다.
　능상각 남쪽 가운데 연이어 설치하는 수도각은 유둔
（油芚）으로 지붕을 덮고 좌우측에는 모둔（茅芚）으로 
가리고, 문 위쪽에는 모첨（茅簷）으로 가려 왕릉이 외
	 8） 김상협, 「조선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논, 2007., p112-114쪽（정리）
그림 7. 합장릉 석실현궁<세종실록 오례의>
<참조:김상협（2007）, 「조선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논>
그림 8 . 능상각도<정
조 건 릉 천 봉 도 감 의
궤, 1821년>
그림 9 . 수도각도<명
성황후홍릉산릉도감
의궤, 18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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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렸다.
　광중은 일명 금정（金井）이라고 하는데, 실록에는 광중의 크기를 단
릉과 쌍릉의 경우 깊이가 9 척 4 촌이며, 길이가 13척 4 촌이 된다. 또 
합장릉의 경우에는 깊이 10척, 너비 29척, 길이 25척 5 촌이 된다. 고려
시대에도 왕릉과 귀족을 제외하고 일반인은 2 척에서 3 척을 팠던 기록
이 있다. 조선초기 왕릉의 광중깊이는 10척으로 하였으나, 중기부터 혈
의 깊이가 신축적으로 변했다. 이는 풍수적인 영향으로 혈（穴）이 석실 
밑에 오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형과 지맥에 따라 높고 낮을 수 있어 석
실자리 위에 정혈（正穴）위치하지 않도록 높낮이를 조정하였다. 또한 
광중에 금정기（金井機）, 혹은 금정틀을 두는데, 이 금정기는 광중의 크기와 혈（穴）자리를 벗어나 
축조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틀이다.
1 ）단릉·쌍릉 석실현궁
　광중의 바닥면 사방에 잡석과 흙을 이겨서 4 척 높이가 되도록 잡석다짐을 한다. 그 후에 지대석
을 설치하는데 지대석 위에는 석실의 공간을 만드는 북우석과 양방석, 문입석이 올라가게 된다. 석
실에 재궁이 설치되는 곳에는 지대석을 설치하지 않고 그 밑에 비게 한다. 이는 시신이 그 위에 놓
이게 되면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관이 놓이는 자리에는 지대석을 설치하지 않고 다만 
잡석과 흙으로 바닥을 삼아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석실현궁 내부의 공간
을 만드는데, 먼저 지대석 위 북우석을 설치한다. 북우석 양쪽 끝에 양방석이 들어가는데 북우석 
양끝을 파서 양방석이 직교하여 들어가도록 반턱맞춤을 하여 결구 시킨다. 이 북우석과 양방석의 
결구 방법은 석실로 밀려 들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양방석 남측 양가에는 문입석을 설치된
다. 문입석 사이에는 문역석이 들어가도록 하며 석부재가 서로 맞닿는 부분에는 모두 유회로 메꾼
다. 이렇게 석실의 벽면을 유지하는 부재들을 세우면 북우석과 양방석의 높이까지 잡석다짐으로 석
실 내부의 공간을 제외한 광중의 빈곳을 잡석으로 메우게 된다. 이때 3 면은 메우고 남측면은 열어
둔다. 이는 석실이 축조된 후 재궁을 들이게 되므로 연도를 열어둔 상태이다. 그 후 개석은 전면개
석과 후면개석, 두 부재가 놓이며 후면개석 밑면에 턱을 두어 설치한다. 이는 석실 안으로 북우석
이 밀려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석실 전면에 놓
이는 개석 또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석은 
석실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재
이다. 또한 전면 개석은 석실의 재궁이 안치된 후 
문의석으로 이를 막아 석실의 문을 막게 되는데 문
의석이 석실 안으로 밀리는 것을 이 전면 개석이 방
지하게 된다.
1）합장릉 석실현궁
　합장릉은 두 개의 석실을 한 봉분아래에 위치하게 되므로 동실과 서실이 나누어진다. 우상좌하의 
표 4 . 왕릉별 광중깊이 
왕릉 광중깊이
명릉（明陵） 7 척 4 촌
의릉（懿陵） 8 척 4 촌
홍릉（弘陵） 8 척 4 촌
원릉（元陵） 8 척 4 촌
건릉（健陵） 9 척　　
인릉（仁陵） 6 척 3 촌
예릉（叡陵） 6 척 2 촌
홍릉（洪陵） 8 척 3 촌
그림10. 단릉•쌍릉 석실 외부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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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으로 왕릉은 서실에 위치하게 되며, 왕후는 동실
에 위치하게 된다. 또 항상 격장을 하여야 하기 때문
에 석실 한곳에 재궁이 안치되게 되면 남아있는 실을 
수실로 정하게 된다. 시각이 되면 광중을 파기 시작한
다. 동서 너비는 29척이며 남북 길이는 25척 5 촌이
다. 광중의 바닥면에 숯가루（炭末） 모두 5 촌을 쌓아 
다지면 그 위에 석회·세사·황토의 삼물로 4 척을 쌓
아 올린다.
　그 후 방석과 지석 얹은 다음에 동망（銅網）을 설치
하게 된다. 동망은 동（銅）으로 만든 망으로 추측된
다. 이는 석실의 기초에 철근과 콘크리트와 같은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능실바닥이 깨어져 이격
되거나 틈이 벌어질 경우, 석실의 지반을 보호하고 곤
충의 피해를 줄이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석은 현
궁을 빙 둘러 설치하고 격석이 들어가는 중앙에는 두
께 4 척의 방석을 설치한다. 
　북우석은 격석과 직교하여 접하는 부분에 주먹장맞
춤으로 북우석과 격석이 이격되거나 탈락되는 것을 방
지하고 있으며 이는 석실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과 이음의 결구에도 불구하고 북우
석과 방석이 서로 접하는 곳에 대인정（大引釘）을 쳐
서 물러나지 못하게 하였다. 석실벽면이 완성되면 양
쪽의 석실 북우석과 방석, 문비석의 밖에 각각 4 척씩 
떨어져서 판자로 빙 둘러 설치하고 이에 석회·세사·
황토의 삼물로 다진다. 판자는 점점 올려서 쌓아 판축다짐으로 거푸집과 같은 공법으로 석실의 외
부를 삼물로 감싼다. 또 삼물의 밖에 광중의 근처에 떨어지기를 5 촌 안에는 숯가루를 사용하여 이
에 쌓아올린다. 쌓아올린 것이 밖에 배치한 지대석의 하면에 서로 접하는 곳에 이르면, 판자 안의 
사방 모서리에 작은 판자를 가로로 세워서 빈곳이 있게 하며, 본토를 빙 둘러 연달아 쌓도록 한다. 
만약 작은 판자를 가로로 세우지 않는다면, 사방 모서리가 지대석과 붙어서 본토와 쌓은 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9）
　이렇게 이중으로 견고하게 석재로 실을 만들고 삼물로 회격을 만들어 개석과 가치개석의 위에 까
지 사용하면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왕릉의 석실 축조는 
구조적인 안정과 우습에 대한 방지, 또 만약 물이 스며들더라도 고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석실 
	 9） 『世宗實錄五禮儀』, 「治葬」. “其三物之外, 距壙邊五寸, 內用炭末築之。【築至外排地臺石下面相當處, 於板內四隅, 
橫立小板, 使有空處, 以備本土周回連築。若不橫立小板, 則恐四隅屬於地臺石而本土之築, 不相連脈也。】”
그림11. 합장릉 석실 외부 축조
그림 12. 광중 바닥 구조
周縁の文化交渉学シリーズ 3 　陵墓からみた東アジア諸国の位相―朝鮮王陵とその周縁―
96
축조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산릉도감이 아뢰기를, “.....석실 사면석 밖에 삼물의 두께 4 척을 계산하여 한 축판을 세우고, 
숯가루의 두께 5 촌을 계산하여 또 축판을 세우고, 【두 축판의 두께가 합계 5 촌이다.】 두 축
판의 안에는 동자목을 써서 괴어 바쳐서 그 가운데를 비게 하고, 방석과 내판 사이에는 삼물로 
다지고, 외판 바깥과 땅 사이에는 본토를 써서 단단히 다진 연후에, 두 축판을 빼내고 숯가루
를 써서 그 가운데에 메워 다지어, 이렇게 쌓아 올리고【자[尺]는 영조척을 쓴다.】 또 석실안의 
바닥에는 동망을 꽉 차게 깔고, 동망의 4 면에는 철차정으로 누르고, 석체를 그 위에 놓고, 석
체 안에는 황토와 세사로 단단히 쌓고, 석체 밖에는 본토와 거친 모래로 서로 섞어 메우게 하
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10）　　　　
　축판을 설치하고 그 뒤에 동자목으로 이를 받치고 방석과 내판에는 삼물로 다지고 외판에는 본토
를 사용하여 다진다. 그 후 축판과 동자목을 빼고 이곳에 숯가루를 사용하여 이를 메운다. 이러한 
방법은 광중에 삼물로서 석실의 외부를 감싸고 그 다음 숯가루로 우습을 방지하도록 설치되며 마지
막으로 다시 본토를 사용하여 석실을 감싸는 이중삼중으로 된 축조방식을 취하고 있다. 
3 . 조선왕릉 회격현궁 조성방법
3.1　세조의 회격현궁 조성과 의미
　석실현궁은 조선건국초부터 계속 사용되어 제 5 대 현릉까지 조성되었다. 다만 단종의 장릉부터는 
회격현궁으로 조성된 이후 세조 광릉（光陵）을 비롯하여 예종 창릉（昌陵）, 성종 선릉（宣陵）, 중
종 정릉（靖陵） 등 오랜 기간 축조되었다. 단 예종의 정순왕후 공릉（恭陵）을 제외하면 세조대 이
후 많은 왕릉이 회격으로 축조하였으나 회격현궁구조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이는 회격현궁에 대
한 기록과 문헌이 남아있지 않으며 간혹 단편적인 기사가 전부이다. 따라서 석실현궁에서 회격현궁
으로 변화되는 명확한 이유나 설명이 없이 현궁의 조성방법이 변화된 것이다. 다만 『예종실록』에
는 세조의 유명으로 인하여 세조와 정희왕후의 광릉을 조성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처음에 태상왕이 유명（遺命）하기를,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石槨）을 마련하
지 말라.”.....하였다.11）
　광릉의 회격축조는 세조의 유명을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하였다. 그러나 회격현궁의 사용은 
10）	『세종실록（世宗實錄）』（28년, 1446년 5 월13일）. “山陵都監啓「…, 從石室四面石外, 計三物厚四尺, 立一築板, 計炭
末厚五寸, 又立築板。【兩板厚, 幷計五寸。】兩板之內, 用童子木支撑, 虛其中。旁石與內板間, 用三物, 外板之外, 專
地間用本土堅築, 然後去其兩板, 用炭末塡築其中。如此築上,【尺用營造尺】又石室內底滿布銅網, 其網四面, 用鐵叉
釘鎭之, 置石砌於其上, 石砌內, 用黃土細沙堅築, 石砌外, 用本土與麤沙相雜塡之。從之」”
11）	『예종실록（睿宗實錄）』（즉위년, 1468년 9 월17일）. “初, 太上王遺命曰「死欲速朽, 勿設石室石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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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대에 처음 조성된 것으로 많은 논란과 의문점이 많
이 생겼다. 이에 예종은 세조와 정희왕후의 왕릉을 조성
할 때 많은 고심이 있었다. 따라서 육조참판 이상을 불
러 현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대신들은 석실의 사
용을 건의하였으나 예종은 세조의 유명을 준봉한다.12）
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능침（陵寢）에 모두 석
실（石室）을 썼는데 대행대왕께서 석실을 만들지 못
하도록 명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유명（遺命）을 준
봉（遵奉）하여 아름다운 덕（德）을 이룩하게 하라.” 
하였다.13）
조선왕릉의 석실현궁은 신덕왕후의 정릉을 비롯하여 정
종과 정안왕후의 후릉, 태종과 원경왕후의 헌릉, 세종과 
소헌왕후의 영릉 등 이다. 이후 세조의 유명에 따라 석
재와 석실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회격현궁을 축조하게 된다. 이후 왕릉에는 석곽과 석실을 사용하
지 않았다가, 제 8 대 예종의 정순왕후 공릉（恭陵）에 다시 석실현궁이 문헌상 파악되고 다시 회격
현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갖는다. 이러한 회격현궁은 어떻게 조성되고 축조되었는지 관한 기록과 
의궤가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회격현궁은 석실현궁보다 재료적인 측면과 부역노동
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 이미 석실을 쓰지 아니하니, 역부（役夫）가 너무 많지 않겠는
가?....” 하였다. “구례（舊例）에 석실을 쓰면 역부가 6 천 명이었는데, 이제 이미 쓰지 아니하기 
때문에 3 천 명만 씁니다.” 하였다.14）
석실현궁을 조성할 때는 부역도 많이 필요하였지만 무겁고 부피가 큰 석재를 운반해야 함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또한 왕릉은 한양과 경기 부근의 부역군을 동원하여 축조됨으로 농경기에 국장
이 발생하면 백성생활 또한 피폐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회격현궁의 조성방식은 석실현궁을 
축조하는 공역（公役）에 반 정도 줄어들음을 말해 주며 그만큼 힘든 백성생활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12）	김상협, 같은 책, 2007, p142.
13）	『예종실록（睿宗實錄）』（즉위년, 1468년 9 월19일）. “傳旨禮曹曰「陵寢皆用石室, 而大行大王命不作石室, 今宜遵奉
遺命, 以成美德」”
14）	『예종실록（睿宗實錄）』（즉위년, 1468년 9 월23일）. “傳于承政院曰「今旣不用石室, 役夫無乃太多乎? 其亟抄還」. 承
政院卽招山陵都監郞官問之, 對曰 「舊例用石室役夫六千, 今令旣不用, 故只役三千」”
표 5 . 조선왕릉의 현궁 형식
왕 릉 구조 문헌
제 1 대
건원릉（健元陵）석실 실록
제릉（齊陵） 석실? -
정릉（貞陵） 석실? -
제 2 대 후릉（厚陵） 석실 실록
제 3 대 헌릉（獻陵） 석실 실록
제 4 대 영릉（英陵） 석실 실록
제 5 대 현릉（顯陵） 석실 실록
제 6 대
장릉（莊陵） 회격 의궤
사릉（思陵） 회격 의궤
제 7 대 광릉（光陵） 회격 실록
제 8 대
창릉（昌陵） 회격 실록
공릉（恭陵） 석실 실록
제 9 대
선릉（宣陵） 회격 연려실기술
순릉（純陵） 회격 실록
제11대
정릉（靖陵） 회격 연려실기술
희릉（禧陵） 회격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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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세종 이전부터 국장에는 다 
석실을 썼는데, 세조께서 보판（補板）만을 쓰라고 유교하셨으니, 그 검약（儉約）을 숭상하시
는 뜻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미천한 자일지라도 그 무덤에 다 석실을 썼으니, 산
릉에 보판만을 쓰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였다.15）
또한 세종 이전부터 국장에는 모두 석실로 조성하였는데, 세조대에 보판（補板）만 쓰라고 유교 하
였다. 여기서 나타나는 보판은 일반적으로 볼 때 회격의 벽면을 판축다짐으로 쌓아 올리는 조성방
법으로 벽면의 양옆에 고정시켜 쌓아 올리는 거푸집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례
의』와 『국조상례보편』, 『주자가례』, 『사례편람』, 『문공가례』등에는 왕릉의 회격현궁에 대한 예는 
아니지만 회격의 형태와 구조를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사료이다. 
3.2　회격현궁 발생과 정착
（1）사대부 회격묘의 조성
　조선시대 묘제（墓制）는 당시대의 다양한 사상적 기반을 두고 형성되며 많은 변화과정이 있다. 
이는 조선의 건국이념이자 통치이념이기도 한 성리학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묘제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묘제 규모와 품계에 따른 차등뿐만 아니라 묘비와 석물에 까지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초기 일부 신진 지식계층에서만 이해되던 묘제가 16세기에 들어 여러 학파들
에 의한 예（禮）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것은 주자의 『가례』에서 제
시한 회격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주자가례』 권지사, 「상례」 ‘치장’ 에는 회격묘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을 판다. 숯가루를 광의 밑바닥에 2 ~ 3 치로 쌓아 다진다. 삼물（三物:석회3, 세사1, 황토 1 ）
을 그 위에 2 ~ 3 치로 펴서 다진다. 얇은 판을 이용하여 회격（곽의 형태）을 만든다. 회격 안
에는 역청（송진기름）을 3 치 정도로 바른다. 회격 가운데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墻:내부 
거푸집）은 관보다 약 4 치 정도 높게 만든다. 그 사방에 빙 둘러 사물（四物）을 내린다. 또한 
얇은 판으로 그것을 나누는데（隔） 숯가루는 그 바깥에 삼물은 그 안에 위치하며 두께는 바닥
（ 2 ~ 3 치）과 같이 한다. 쌓은 것이 이미 굳었으면, 곧 그 판을 위에 가까이 빼고 다시 숯가루
와 회 등을 넣고 쌓아 장（墻）까지 평평해지면 그친다.16）
　회격 안에는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푸집을 만든 후 사방에 사물（四物）로써 다진다. 이때 사
15）	『성종실록（成宗實錄）』（15년, 1484년 4 월26일）. “壬午/御經筵。講訖, 領事韓明澮啓曰: “自世宗以前, 國葬皆用石
室, 世祖遺敎, 只用補板, 其崇儉之意, 至矣。然古人雖微者, 其墳墓皆用石室, 山陵只用補板, 甚不便…”
16）	『朱子家禮』 卷之四, 「喪禮」 ‘治葬’ 條. “作灰隔 : 穿壙旣畢 先布炭末於壙底築實厚二三寸 然後布石灰細沙黃土拌
均者於其上灰三分二者各一可也築實厚二三寸 別用薄板爲灰隔如槨之狀 內以瀝靑塗之厚三寸許 中取容棺牆高於棺
四寸許置於灰上 乃於四旁旋下四物亦以薄板隔之炭末居外三物居內如底之厚 築之旣實則旋抽其板近上復下炭灰等而
築之及牆之平而止”
	　조선왕릉 현궁（玄宮） 조성방법（김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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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석회, 세사, 황토, 탄말가루를 말하는데, 삼물과 다른 점에 바로 이 탄말가루인 숯가루이다. 
　숯가루는 “나무뿌리를 막고 물과 개미를 피하게 하며, 석회는 모래와 섞으면 단단해지고 황토와 
섞이면 차져서 세월이 오래되면 결국 온전한 돌이 되니, 땅강아지와 개미와 도둑이 모두 들어올 수 
없다.” 17）하여 사물이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는 
광을 판 후 삼물을 이용하여 회격을 만든다. 바닥의 두께는 2 ~ 3 치로 다진 후 평평하게 한다. 
그（바닥） 중앙 관 놓을 자리에 깨끗한 회를 평평히 깐다. 정회를 깐 중앙에는 깨끗한 흙을 그 
주위 사방에는 삼물을 초도（初度）에 2 ~ 3 치두께로 8 ~10차례（度） 다져 관보다 4 ~ 5 치 높
게 한다. 그 상부 정중앙에 내금정기（內金井機）를 설치（깨끗한 흙으로 다진 곳）하고 깨끗한 
흙을 파내 처음 설치한 깨끗한 회（淨灰）에서 멈추면 처음 바닥을 다진 지회（地灰）가 된다. 
얇은 판을 아래（바닥）에 깔고 유회（油灰）로 틈새를 바른다.（곽의 형태와 같다.） 장（墻:회
격）의 높이는 관보다 1 치정도 높게 한다.（만약 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회를 설치한 다음 곽
을 설치하고 곽 외부 사면에 진흙과 회를 채운다.） 찹쌀즙과 깨끗한 회를 섞어 회격의 사방
（내부）을 얇게 발라 일반 집의 벽에 미장하듯이 한다.18）
　광중을 판 후 중앙에 관을 설치하고 회를 다져 올라가는 방식으로 2 ～ 3 치의 두께로 8 ～10차례 
다져 관보다 4 ～ 5 치 높게 조성한다. 또한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에는
광을 판다. 숯가루를 광의 밑바닥에 2 ~ 3 치로 쌓아 다진다. 삼물（석회 3 , 세사1, 황토 1 ）을 
그 위에 2 ~ 3 치로 단단히 다진다. 그 위 가운데에 곽（槨）을 설치한다. 그（곽） 사방에 빙 둘
러 사물을 내린다. 또한 얇은 판으로 그것（사물）을 나누는데 숯가루는 그（얇은 판） 바깥에 
삼물은 그 안에 위치하며 （삼물의）두께는 바닥과 같이 한다. 쌓은 것이 이미 굳었으면, 곧 그 
판을 돌아가며 상부로 뽑아 올린다. 다시 숯과 석회 등을 내려 다지고 곽의 상부까지 평평하게 
되면 마친다.19）
17）	임민혁, 『주자가례（朱子家禮）』, 예문서원, 326쪽, 2003.
18）	안경호, 『조선 陵制의 灰隔 조성방법』,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 3 호（통권 116호）, 310쪽, 2009.（재인용）. 
	  『增補四禮便覽』 券之五, 喪禮 治葬 作灰隔條. “作灰隔 : 穿壙旣畢布石灰細沙黃土拌勻者築實爲灰隔 [築底厚二三
寸然後攤平 其上卽於中間容棺之處先布以淨灰務取方正以識底平 乃於四旁納三物拌勻者以二三寸爲度中實淨土亦如
之幷杵踏築至八九度或十餘度視棺高加四五寸 然後攤平其上卽於正中安內金井機掘居所實淨土盡淨灰而止初築底者
卽爲地灰] 語類:以薄板布于下用油灰布其縫）如槨之狀 [墻高於棺一寸許○若用槨則先築地灰然後下槨二躡實泥灰於
槨外四墻] （語類:仍用糯米汁調淨灰遍灰四方[薄塗如俗屋壁塗沙]）”
19）	『國朝五禮儀』 8卷, 凶禮 大夫士庶人喪儀 作灰隔條. “遂穿壙[其穿地宜狹而深狹則不崩損深則盜難近也] 旣畢先布
炭末於壙底築實厚二三寸 次鋪石灰細沙黃土拌均者於其上[灰三分細沙黃土各一分]築實厚二三寸 置槨於其上當中 
乃於四旁旋下四物用薄板隔之炭末居外三物居內如底之厚 築之旣實則旋抽其板近上 復下炭灰等物而築之及槨之平而
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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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조 회곽묘 발굴과정>
사진 5 . 회곽 천판 제거과정 사진 6 . 목관 노출 상태 사진 7 . 천판 제거후 상태
　이러한 회격 조성방법은 모두 광중 바닥에 숯가루를 2 ～ 3 치로 쌓아 다지고 그 위 중앙에 목관
을 두어 내부 거푸집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외부에는 얇은 판으로 사면을 돌아 삼물이나 사물로 
조심스럽게 다지는데, 회가 굳으면 나무판을 상부로 하나씩 뽑아 올린다. 삼물은 보통 8 ～10차례 
다지며 틈새에 유회를 바른다. 이러한 방식은 거푸집을 내외부에 활용하여 다지는 것으로 『주자가
례』 회격조성 방식과 같다.
（2）회격현궁의 정착
　조선시대 왕릉에 석실을 쓰지 않고 회격현궁으로 조성한 것은 제 7 대 세조 광릉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현궁을 회격으로 축조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 않다. 이에 『세종실록』에는 
삼물을 쌓는 방법이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석실） 4 면을 쌓을 때에는 숯가루의 성질이 부허（浮虛）하여 높이 쌓기가 어려우니, 석실 사
면석 밖에 삼물의 두께 4 자를 계산하여 축판 하나를 세우고, 숯가루의 두께 5 치를 계산하여 
또 축판 하나를 세운다.[양판의 합친 두께는 5 치이다.] 두 축판의 안에는 동자목을 사용하여 
지탱하며 그 사이는 비어 있다. 방석（旁石）과 내판 사이에는 삼물을 사용하고, 외판 바깥과 
땅 사이에는 본토（本土）를 써서 단단히 다진다. 그 다음 두 축판을 빼내고 숯가루로 그 가운
데에 다져 메우고 이와 같이 다져 올라간다.[자는 영조척을 사용한다.]20）
　석실외부 사면석 밖에는 삼물로 감싸는데 그 두께가 4 자나 된다. 이때 축판은 삼물을 지지해 주
는 거푸집이 되는데 두 축판에 동자목을 사용하여 지탱하고 그 삼물이 굳으면 축판을 빼고 그 사이
에 숯가루를 다져 메웠다. 이러한 회격조성방법은 조선초기 석실에서부터 사용되어왔다. 축판을 이
용한 삼물 쌓기 방법은 회격현궁을 조성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축조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
나 당시 축판이나 목판, 보판 등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세종실록（世宗實錄）』（28년, 1446년 5 월13일）. “右四面築時, 炭性浮虛, 高築爲難, 從石室四面石外, 計三物厚四
尺, 立一築板, 計炭末厚五寸, 又立築板。【兩板厚, 幷計五寸。】兩板之內, 用童子木支撑, 虛其中。旁石與內板間, 用
三物, 外板之外, 專地間用本土堅築, 然後去其兩板, 用炭末塡築其中。如此築上, 【尺用營造尺】”
	　조선왕릉 현궁（玄宮） 조성방법（김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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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로 하면）지맥（地脈）을 파서 상하게 할 것을 염려하나 （회격으로 하면）재궁 사면에 또 
목판을 설치하니 그 지맥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21）
제왕의 능침에 석실과 사대석이 없을 수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제도로 정하여 후세에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오늘날은 보판으로써 석실을 대신하니, 공이（杵）로 다질 때 판자가 휘어 구부러
져서 단단하게 쌓을 수가 없으며, 또 쉽게 썩거나 수기（水氣）가 스며들어 안으로는 재궁이 젖
고 밖으로는 삼물까지 젖으니, 이는 석실이 없기 때문입니다.22）
명하길, 인산 때 무덤 속에 보판을 쓰지 말라. 또 회격을 5 치 줄여 모두 기축년（효종 즉위）
의 전례를 따르라. 오히려 무덤 속이 너무 넓을까 염려해서였다.23）
　이러한 판재는 지맥을 상하게 하고 수기가 스며들며 삼물을 다질 때 판재가 휘어 구부러져 단단
히 다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때가 되면 광（壙）을 판다. 깊이는 10자이고<영조척을 쓴다.> 너비와 길이는 대관（大棺）
의 바깥쪽을 재어서 각각 3 자가 더 크도록 하고, 남쪽의 한 벽에만 본래의 흙을 남겨둔다. 광
을 다 파고 나면 회격을 만든다...먼저 삼물을 광의 바닥에 깔되 3 치의 두께로 채우고, 이어 
녹로를 설치한다...이어 횡대판 3 개를 개판 위에 펼쳐놓는다.<유둔（油芚）으로 개판을 덥고, 
또 유둔을 대관의 3 면에 붙여서 벽에 회를 칠 때 점차로 뽑아 올린다.> 그 동쪽·서쪽·북쪽
의 3 면에 삼물을 횡대판）까지 채운다.< 3 면과 횡대판 위에 붙였던 유둔을 치운다.> 다시 삼
물을 채워서 견고하게 쌓되, 금정（金井）에 가득 찰 때까지 한다....초지대석과 난간하지의 대석
과 우석이 닫는 곳에는 조각돌（片石）을 가지고 빈틈을 만들어서 삼물로 채우고 석주 12개를 
우석 위에 세운다...이어 금정기를 치우고 천회（天灰） 위에 삼물을 채우는데 마치 엎어놓은 솥
의 모양처럼, 두께가 2 자 5 치가 될 때까지 견고하게 쌓아 나간다. 또 그곳에서 나온 흙을 그 
위에 쌓되, 섬원（剡圓）까지 쌓는다. 사토（莎土）로 덮는다.24）
　회격 내부인 대관외부 삼면에 보판을 사용하는 대신 유둔을 사용하였다. 바닥은 3 치 두께로 다
지고 동·서·북면을 삼물로 횡대판까지 채운다. 또한 유둔을 대관의 삼면에 붙여서 벽면에 회를 
다지고 굳어지면 이를 점차 뽑아 올려 다져 올라간다. 이러한 것은 판축다짐과 비슷한 축조방법으
21）	『예종실록（睿宗實錄）』（즉위년, 1468년 9 월22일）. “雖慮水氣停畜, 室無底石, 則亦足滲洩; 雖慮掘傷地脈, 梓宮四
面, 又設木板, 則其傷地脈一也”
22）	『성종실록（成宗實錄）』（ 9 년, 1478년 7 월26일）. “ 然帝王陵寢不可無石室莎臺石, 繼自今須定制, 以垂後世。.....今
以補板代石室, 杵築之時, 板子撓屈, 不能固築, 且易爲腐毁, 水氣浸灌, 內潤梓宮, 外濕三物, 此無石室之故也。且健
元陵、顯陵、獻陵無屢頹之弊, 獨光陵易崩者, 無他不用莎臺石也”
23）	『현종실록（顯宗實錄）』（즉위년, 1659년 8 월 3 일）. “命因山壙中勿用補板, 且減灰隔五寸, 皆依己丑年例, 蓋慮壙中
之太闊也”
24）	국립문화재연구소, 『國朝喪禮補編』, 민속원, 171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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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켜한켜 쌓아 올라가는 판축다짐방식이다.
3.3　회격현궁 조성방법
（1）구희릉 회격현궁 현황
　구희릉은 중종의 계비인 장경왕후의 능으로 
지금은 서삼릉 지역에 천릉된 폐릉터이다. 구
희릉은 2008년 1 월에 발굴되어 능의 현궁과 
전체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구희릉의 현궁은 회격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너 비 1,615mm, 길 이 2,900mm, 높 이 약
1,420mm로 천정은 배면으로부터 전면에 이
르기까지 약 17cm의 경사가 되어있다. 방회
의 두께는 약 340mm이며, 내부 표면에는 비
교적 고른 면을 가지고 있으며 직각과 직선이 
일정하게 되어있으나 외부는 그러하지 못하
다. 
　이는 구희릉의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고 
현궁 바닥에도 암반층이 있어 현궁 외부에 거
푸집과 같은 축판이나 보판 등을 설치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암반 위에 현궁을 
조성하고 삼물로써 방회를 쌓아 다졌으며 상
부에는 천회는 3 개의 판재를 이용하여 천정
을 마감하였다. 또한 구희릉에는 삼물로 사용
하여 한켜 한켜 쌓아 올라간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삼면 방회에 일정한 간격의 수평선 
3 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보판과 보관이 
맞닿는 틈으로 인해 생긴 흔적으로 보이며 수평선 세 개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한면에 보판 4 개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보판 한 개의 높이는 약 330mm이다. 천장부분에는 2 개의 수평선이 있는데, 이는 횡대판 
3 개가 서로 맞닿는 부분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는 굴곡 없이 곧은 면을 갖게 된 것은 정밀하게 재련된 목재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천장부분 3 개의 횡대판은 상부 천회를 다져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현궁 내부에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재가 있어야 한다. 이에 『영조실록』에는 “광 안 외재궁 위에 횡대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대
개 재궁 위에 천회를 갑자기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25）하였다. 재궁 위에 바로 천회인 현궁 
25）	『영조실록（英祖實錄）』（33년, 1757년 5 월 6 일）. ‘內壙中橫帶板卽設於外梓宮上者蓋不敢遽設天灰於梓宮上故也’
도면 4 . 구희릉 현궁 횡단면도
도면 5 . 구희릉 현궁 평면도 도면 6 . 구희릉 현궁 종단면도
사진 8 . 구희릉 현궁입구 사진 9 . 구희릉 현궁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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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횡대판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회격 외부에는 약 340mm 두께
로 약 8 차례로 나누어 다진 방회가 있으며, 숯가루가 두께로 210mm 상부전체를 덮는다. 그러나 
구희릉에서는 천장상부의 복부형（覆釜形）26）으로 조성되지 않아 문헌과 다르다.
（2）회격현궁 조성
　왕릉은 시각이 되면 광（壙）을 파기 시작하는데, 광 주변에는 능상각 일명 옹가라는 짚으로 엮은 
가설물을 설치한다. 이는 외부에서 광중의 축조과정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는 보통 영
조척（營造尺）을 사용하였는데, 조선초기 광중의 깊이는 10척으로 하였으나 중기부터는 신축적으로 
변화하였다.
묘혈 깊이는 영조척으로 10척이면 일단 논의가 없다. 토규（土圭）로 10척이면 역시 너무 지나
치다. 얕아야 좋고, 깊으면 좋지 않으니 위를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유지（有旨）를 내
렸다.<유지는 부석조（浮石條）에 실려 있다.>27）
　이후 광중의 네 벽과 땅을 균등하게 하고 반듯이 정리한 후 
“회삼물（灰三物）로 땅을 다지는데 석회 57섬이 들었다. 평평히 
뿌리는데 6 촌, 절구공이로 다지는데 3 촌을 기준으로 한 뒤에 
반듯이 다듬지는 못하였다....” 28）하였다. 삼물의 비율은 3：1：1
로 석회와 본토（흙）, 세사 등을 배합하여 만든다. 이렇게 바닥을 
절구공이로 충분히 다진 후 삼면에 방회를 다지기 시작한다. 방
회를 조성할 때는 먼저 정해진 척수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배설한
다. 
　이때 거푸집은 두 가지 축조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현궁 
내부에 구조재를 이용하여 보판과 횡대판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삼물의 무게와 판축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으로 인한 파손과 구부
러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튼튼한 구조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둘
째, 광중에 바닥을 배설하고 난 후 대관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대
관에 지지하여 횡대판과 보판을 설치한 후 삼물로 다지는 방식이
다. 이 방식은 대관의 크기에 따라 현궁의 규모가 결정되며 대관
이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현륭원원소도감의궤』에는 
26）	복부형（覆釜形）: 무덤을 조성할 때 관을 광중에 넣고 난 후 봉분을 완전히 만들기 전에, 솥을 엎은 형태의 모
양을 만드는 것.
27）	『顯隆園園所都監儀軌』, 3 권
28）	『顯隆園園所都監儀軌』, 3 권
그림13. 보판에 의한 회격조성（추정）
그림14. 대관에 의한 회격조성（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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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 수건에 정화수를 적셔 분 자국을 닦고 광중 위를 덮는 널빤지인 횡대판 3 립（立）을 
외재궁 위에 얹었다. 횡대판 위에는 진헌유둔 1 번（番）을 올리고, 그 위에는 모래를 담은 무
명 보자기 6 건을 배치하여 회를 다질 때 움직이는 우환을 방비하였다. 위·좌·우 세면에는 
진헌유둔을 잘라 붙여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 회를 다질 때 옻칠한 색이 상하고 더러워지는 근
심거리를 막았다..29）
　횡대판 3 립을 외재궁 위에 얹고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삼면에 
진헌유둔을 잘라 붙여 회를 다질 때 옻칠한 대관의 색이 상하지 않도록 하였다. 
　방회는 총 13차를 다지는데 매차 마다 6 촌을 평평하게 깔고 3 촌을 절구공이로 다져 횡대판 윗
면을 한계로 다짐한다. 천회는 총 5 차를 다지는데 매차 6 촌을 깔고 3 촌을 절구공이로 다져 금정
기（金井機） 아래 귀퉁이까지 다짐을 한다. 또한 천회 복부형을 조성하기 위해 금정기를 철거하고 
1 차～ 5 차까지 삼물이 점차 줄이면서 복부형으로 다짐한다. 이러한 방회나 천회 등을 공이（杵:달
고）로 다진 후 시간이 경과하면 화학적 반응에 의해 단단히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느릅나무 껍질을 다려 우려낸 농축액을 물 대신 삼물과 혼합하
여 방수 성능을 높이기도 한다.30） 또한 삼물이 굳으면 거푸집 역할을 한 보판을 빼내어 삼물의 상부
에 다시 설치하고 빼낸 곳에 숯가루를 넣고 다진다. 이때 숯가루는 매켜 마다 다지고 이렇게 방회
와 천회도 같은 방식으로 축조한다. 
“천회（天灰）로 모두 다 다진 이유를 어제 치계하였으며, 금정기（金井機）를 철거한 후 복부
형 형태로 봉분을 완전히 다졌습니다. 병풍석 아래의 전석（磚石）은 물고기 비늘처럼 차례로 
배열하였고 곡장（曲墻）은 터를 다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런 사연과 이유를 치계합니다.” 31）
　복부형 형태로 천회가 끝나면 병풍석과 곡장 조성하기 시작된다. 따라서 삼물을 이용하여 다진 
회격현궁 축조방법은 세조의 유명으로 처음 조선왕릉에 조성되지만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조금
씩 차이는 있지만 조선왕릉 능제로 정착되었다. 이는 회격이 석실 현궁에 비해 조성기간이 짧았을 
것이고 석재를 치석하고 운반해야하는 위험과 경제적 부담이 적었을 것이다. 이에 백성이 국장에 
부역하는 기간 또한 줄어들어 농경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29）	『顯隆園園所都監儀軌』, 3 권
30）	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조선기술발전사 4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p89.
31）	『顯隆園園所都監儀軌』, 3 권
	　조선왕릉 현궁（玄宮） 조성방법（김상협）
105
 표 6 . 회격현궁 회삼물 축조방법
회격벽（방회） 회격천정（천회） 복부형（천회）
석회•황토•가는 모래의 세 가지를 한데 섞어서 반죽한 물질
1 차 36섬 32） 1 차 65섬 1 차 40섬
2 차 38섬 2 차 62섬 2 차 37섬
3 차 38섬 3 차 62섬 3 차 30섬
4 차 35섬 4 차 60섬 4 차 25섬
5 차 36섬 5 차 65섬 5 차 15섬
6 차 35섬
7 차 36섬
8 차 38섬
9 차 37섬
10차 37섬
11차 35섬
12차 36섬
13차 39섬
매차에 6 촌（寸）을 
평평하게 깔고, 3
촌을 절구공이로 다
져 횡 대 판 윗 면 을 
한계로 다짐
매차에는 6 촌을 평
평하게 깔고, 3 촌
을 절구공이로 다져 
금정기 아래 귀퉁이
를 한계로 다짐
금정기를 철거하고 
이어서 복부형（覆
釜形）을 만듬
그림15. 회격현궁 삼물 다짐
4 . 결론
　조선은 건국직후부터 고려 말의 문화·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불식하고 새로운 집권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조선왕릉의 석실현궁은 조선초기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의 고제연구를 통해 세종대에 정
리되어 『오례의』가 편찬된다. 그 후 세조의 유명으로 석실현궁이 아닌 회격현궁으로 조성된다. 석
실현궁의 석재는 단릉과 쌍릉, 합장릉이 각각 다른 부재를 사용하여 축조되었다. 단릉과 쌍릉의 경
우 광중에 방석과 북우석, 개석, 가치개석, 문입석, 문역석, 문비석, 문의석 등이 놓이고 합장릉에서
는 단릉의 부재 외에 칸막이벽 역할을 하는 격석（隔石）이 놓이게 된다. 격석은 중앙에는 창혈（窓
穴）이 양쪽으로 뚫려있으며, 석실 중앙에 남북으로 길게 놓인다. 이에 격석 북측에는 북우석이 설
치되며 격석과 접하는 곳에 주먹장 맞춤으로 결구된다. 또한 북우석과 양방석이 접하는 곳에 반턱
맞춤으로 빠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결구된다. 이에 단릉과 쌍릉의 경우, 북우석 양 끝에 양방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턱맞춤을 하였으며 석실 상부를 덮은 개석은 북우석과 양방석, 문입석 등이 들
어갈 수 있도록 개석 하면에 턱을 내어 석실 안으로 쏠리는 것과 상부의 압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단릉과 쌍릉의 경우 개석을 중심으로 현궁이 조성된 것이며, 『오례의』가 편찬된 시점
에서의 합장릉에서는 격석을 중심으로 동·서실이 나누어지는 현궁조성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현
32）	섬은 부피를 재는 단위로 1 섬은 180.39ml（180리터 정도）로 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쌀의 경우 한 섬은 80kg
정도로 한 가마니에 해당한다. 한 섬은 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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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이 조성되는 바닥에는 잡석과 흙을 이겨 잡석다짐을 하는 단릉과 쌍릉의 경우인 반면 합장릉에서
는 탄말가루와 삼물, 동망 등 더욱 견고히 하여 현궁이 조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실현궁 외부
에 축판과 동자목으로 된 거푸집을 설치하여 삼물로 다지고 축판과 동자목을 제거한 후 이곳에 탄
말을 쌓아 다졌다. 
　이러한 것은 삼물이 시간이 지나면 돌과 같이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물질적 특성도 있지만 우습으
로 인한 피해를 피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석실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고제연구를 
통해 세종대에 이르러 발전시킨 석실현궁 조성방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석실 축조방법은 『세종실록
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등에 기록되어있으며, 이후 세조의 광릉을 시작으로 왕릉에 석실은 없어
지고 회격현궁으로 나타난다.
　회격현궁은 세조의 유명에서 왕릉에 적용되지만 조선초기 유교적 이념 확립과 보급차원에서 주자
가 제시한 『가례（家禮）』의 회격묘를 시행은 많은 보급효과를 가져왔다. 회격현궁은 먼저 광을 판 
다음 숯가루를 광 밑에 피우고 삼물로 바닥을 다진다. 이후 방회를 설치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
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현궁 내부에 보판과 횡대판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삼물의 무게와 판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으로 판（板）의 파손과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둥과 보 등의 구조재
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광중에 바닥을 배설하고 난 후 대관을 안치하는 방식으로 대관을 지지
하여 횡대판과 보판을 설치하고 삼물로 다지는 것이다. 이는 대관의 크기에 따라 현궁의 규모가 결
정되며, 석실현궁 외벽을 축조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개념은 동일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
라서 축판과 동자목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그 사이에 숯가루를 다지는 석식현궁 외부 삼물조성방식
과 회격현궁의 방회 판축다짐은 같은 개념으로 축조되었을 것이다. 이는 문헌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구희릉의 발굴조사 현황에도 같은 조성방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왕릉 500년사를 모두 나열하여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왕릉에 대한 발
굴이 묘연한 상태에서 문헌을 통한 현궁조성방법을 고찰하는 것은 실증적이지 못한 자료일 수 있
다. 하지만 이를 통해 조선왕릉 현궁구조와 조성방법에 대한 이해와 관련 분야에 조금이나마 진전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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